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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는 안면부에 나타나는 치과의사들이 흔하게 접하는 비치성질환이다. 질환의 특성상 다양한 증상
과 복잡한 병태생리를 가지고 감별진단 해야 하는 질환이 많아 정확한 임상적 지식을 가지고 근거중심치
의학에 따라서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의사들이 턱관절장애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를 치과의사 역할에 대한 경직된 
사고, 실질적인 과학적 정보의 부족, 질환에 대한 본질과 치료에 대한 교육의 결여, 다인성질환과 관련된 
정신사회학적 요소를 다루는 한계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인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이 다양
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하고 환자와 치과의사, 일반의사나 보건관련 전문인들에게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
고 있는 것이다. 
턱관절장애에 대한 것은 의료기술의 연마 및 습득보다는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지식의 정립이 양질의 체
계적인 진단을 통한 문제의 인식과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턱관절장애를 바라
보는 시각과 자세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 질환의 이해와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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